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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urve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Hanwoo calf weaning age and farmer's understanding of 
early weaning. Eight hundred and sixty-two Hanwoo breeding farms from all nine provinces were surveyed via personal 
interviews. The percentages of farms categorized by herd size were 30.5%, 32.8%, 26.0% and 10.7% for <50 heads, 51~100 
heads, 101~200 heads and >200 heads,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farms weaning calves at three months of age were 39.2% 
and 12% of farms weaned calves less than two months of age. But the percentage of farms weaning at or over four months of 
age were still high, being 16.1% at four months of age and 16.6% over five months of age, respectively.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calf weaning age in Hanwoo was inconsistent and higher percentage of farms wean calves at three 
months of age among the surveyed farms. The improvement of cow reproductive performance was answered as the biggest merit 
of early weaning. 
(Key words : Weaning age, Hanwoo, Survey, Early weaning)

서    론

한우 번식우 경영에 있어서 암소의 번식효율과 건강한 송아지의

사양관리는 농가의 수익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집중

하고 있다. 특히, 어미소의 번식효율 향상과 송아지의 이유 시기는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Myers 등, 1999; 
Peterson 등, 1987; Story 등, 2000). Short 등 (1972)의 연구결과

에 의하면 포유, 비포유 (이유) 및 유선절제 (mastectomy)한 어미소

의 분만 후 첫 발정일이 각각 65일, 25일 및 12일로 조사되어, 포

유가 재발정일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아지의 이유 시

기 단축과 어미소의 번식효율 향상에는 호르몬의 분비와 연관이 있

으며, 이유는 어미소의 혈중 황체형성호르몬 (LH)의 농도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Williams, 1990). 
또한 송아지의 이유 시기 단축은 도체중 및 도체품질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앵거스 (Angus)를 이용한 연구결과 (Meyer 
등, 2005)에서는, 조기이유 송아지가 전통적인 이유 송아지에 비하

여 일당증체량 및 도체중이 높았고 배최장근단면적도 더 넓게 나타

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Wertz 등 (2001)은 고에너지 (농후사

료) 사양의 조기이유 송아지는 전통적인 이유 송아지에 비하여 근

내지방도가 증가하여 등급출현율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지방

두께는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송아지의 이유 시기는 반추위의 소화 및 흡수 능력이 충분히 발

달되어, 고형사료만을 섭취하여도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로 결정할 수 있는데, Holstein 송아지의 경우 그 기준은

일일 0.7 kg 이상의 농후사료를 3일 연속 섭취할 수 있는 시점을

근거로 한다 (NRC, 2001). 이 시기는 얼마만큼 빨리 송아지가 농

후사료에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빠를 경우 생후

4~5주도 가능하다 (NRC, 2001). 품종이 다른 한우의 경우 송아지

의 반추위 발달 시기 및 이를 위한 고형사료의 섭취량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한우의 조기이유는 3개월령으로 보고되었으나

(Kwon 등, 2007), 한우 송아지의 합리적인 이유 시기에 관한 연

구는 미흡하며, 또한 최근 한우 농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유월령

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바 없다. 농가의 이유월령 실태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는 한우 송아지의 이유 시기와 연관된 연구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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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centages of farms surveyed by herd size.

Fig. 2. Average percentages of each rearing stage on 
surveyed farms. 

사양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

로 한우 송아지의 이유월령 실태를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조사 지역 및 대상

본 설문조사는 전국의 한우 가임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임

의로 선정하여 방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총 설문 조사된 농가수는

862농가로, 지역별 조사 농가 비율은 경기, 전북, 경북, 전남, 경남,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순으로 각각 16.5, 13.9, 13.5, 12.9, 12.5, 
10.2, 9.4, 8.9 및 2.2%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경기 및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비교적 비슷한 농가수가 조사되었다. 조사

농가의 연령별 분포는 20대 3.0%, 30대 8.1%, 40대 25.8%, 50대

44.7%, 60대 16.8%, 70대 이상이 1.7%를 차지하여, 50대 농장주

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아울러 조사 농가의 평균 사육경

력은 17.1년으로 조사되어, 비교적 사육경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내용은 농가 일반 현황에 관한 7개 항목 (지역, 농장주 연령, 
사육경력, 사육규모, 사육단계 구성비율, 년간 출하규모 및 중요한

사양관리시기)과 농가의 이유월령 실태 및 조기이유에 대한 이해도

조사에 관한 8개 항목 (지식 이유월령, 실제 이유월령, 이유월령 결

정 동기, 지식과 실제 이유월령 차이 이유, 이유시 농후사료 섭취

량, 이유 시기 자가진단, 조기이유에 대한 의견 및 조기이유의 장

점)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2010년 5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5개월간 수행되었다. 설문요원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들로 (76명) 구성하였으며, 설문내용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

하여 사전교육을 3시간 수행하였다. 

3. 통계 분석

조사된 설문지는 우편으로 취합하여 Microsoft Excel spread 
sheet (Microsoft, Redmond, WA)를 이용하여 전산화하였고, 결

과는 SAS package program(2000, release. 8.1 ver.)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 농가의 일반 현황

조사 농가의 총 사육두수 규모별 분포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두 이상 사육농가는 10.7%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

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0두 이하, 51~100두 및 101~200두 규모

농가의 비율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조사 농가의 사육단계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우군에서 암

소경산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거세우, 암소육성, 암송아지, 숫송아지, 암소비육, 수소육성 및 비거

세우 순으로 낮아졌다 (Fig. 2). 

조사 농가가 년간 출하시키는 두수의 규모는 21~40두가 26.9%
로 가장 높았지만, 10두 이하 및 11~20두 출하규모 농가 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년간 81두 이상 출하하는 대규모 농가는 전체

의 5.6%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Fig. 3). 
사양관리시기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 농가의 응답은 어린송아지

단계를 1순위로 생각하는 농가가 569 농가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 순위로 중송아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중기 및 비육후기 순으

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4). Cho 등 (200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우 농가에서 치료된 전체 질병 중, 송아지 설

사와 폐렴의 비율은 각각 약 32%와 22%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에, 젖소 농가의 송아지 설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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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centages of farms surveyed by annual 
number of cattle sold.

Fig. 4. Ranking of important stages for management 
chosen by surveyed farms.

Fig. 5. Percentages of farms surveyed by weaning 
age based on knowledge.

Fig. 6. Percentages of farms surveyed by information 
route on weaning age.

율은 3.4%로서 한우 송아지보다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한

우 송아지 질병 사양관리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

어 한우 송아지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이유가 조사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2. 조사 농가의 지식 이유월령, 이유월령 결정 동기 및

실제 이유월령

본 설문에 대한 응답율은 94.7%로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유

월령은 과반수이상 (59.0%)의 농가가 3개월로 응답하였고, 심지어

4개월 및 5개월령으로 응답한 농가도 각각 7.8%와 7.2% 정도 차

지하였다 (Fig. 5). 반면에, 2개월령 이하에 이유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농가의 비율도 15.8%를 차지하였다.
농가가 이유월령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는 교육 (농가교육

39.2%, 책 11.4%, 전문가 9.5%)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 6). 특히, 3개월령 및 2개월령 이하로 응답한 농

가들은 교육 (농가교육, 책, 전문가)에 의하여 정보를 얻은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반면, 4개월 및 5개월령 이상으로 응답한 농

가들의 비율은 각각 40%와 2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이유월령

이 늦은 농가들은 교육에 의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 이유월령 (응답율 94.7%)은 지식 이유월령처럼 3개월령 농

가의 비율이 (39.2%)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지식 이유월령보다는

비율이 감소하였다 (Fig. 7). 4개월 및 5개월령 이상의 농가 비율은

각각 16.1%와 16.6%를 차지하여, 지식 이유월령 농가 비율보다 2
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개월령 이하의

농가비율은 12.0%로서 지식 이유월령 농가비율과 큰 차이가 없었

다. 전반적으로 농장에서 실시하는 이유월령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유월령에 비하여 더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아지 이

유 시기는 번식효율과 비육성적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

었다 (Myers 등, 1999; Peterson 등, 1987; Story 등, 2000; 
Meyer 등, 2005; Wertz 등, 2001). 그러나 한우를 이용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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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ercentages of farms surveyed by practiced 
weaning age. Fig. 8. Reasons for difference between knowledge 

based- and practiced weaning age.

Fig. 9. Percentages of farms surveyed by starter 
intake at weaning age.

료가 미흡한 점은 현재 한우 농가에서 실시하는 이유월령이 일관성

없게 나타난 결과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한우 생

산성 및 농가수익 측면에서 큰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

료된다. 
비록 높은 비율 (12.0%)은 아니지만 2개월령 이하에 이유를 실

시하는 농가가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고, 또한 농가가 이유월령이 2
개월 이하라는 정보를 접하고 있음 (지식 이유월령, 15.8%)이 조사

되었다. 2개월령 이하에 이유를 실시하고 있는 농가의 규모 분포

비율은 100두 이상이 35.1%, 51~99두 규모농가가 34.8%로서

중․대규모 농가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화된 농가에서 2개월령 이유가 비교적 많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은 간접적으로 한우 송아지의 경우 최소한 생후 2개월령에 이유

가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우 송아지의 반추위 발달과 연관된

연구가 시도된 바는 없지만, 반추가축의 생리적인 관점에서는 생후

1개월령 (Holstein 송아지)에도 이유가 가능한 점을 (NRC, 2001) 
고려할 경우, 2개월령 이유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만, 조기이유의 장점으로 보고된 암소의 번식효율 및 비육성적 (도
체중 및 도체품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한우에서도 이루어져

농가에게 이유월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우 송아지의 평균 이유월령에 대한 최근 조사 자료가 없기 때

문에, 현재 한우 송아지 조기이유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한우 송아지의 이유 시기와 연관하여 유일하게

연구된 Kwon 등 (2007)의 연구에서는, 3개월령을 조기이유 처리

구로 설정하였고, 관행구는 4개월령으로 설정하였다. 본 설문 조사

결과, 지식 이유월령 또는 실제 이유월령 모두 3개월령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우 송아지의

경우 3개월령 보다 이른 시기를 조기이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이유 시기를 3개월령 이상에서 실시하

는 것은 비합리적인 사양관리방법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한우

송아지의 이유 시기를 4개월령에서 3개월령으로 단축시킬 경우 어

미소의 분만간격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Kwon 등, 2007). 

지식과 실제 이유월령의 차이 이유에 대한 응답율은 28.4%로

크게 낮았으며,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40.0%)는 송아지의

크기가 이유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Fig. 8). 시설부족에 대한 응답농가 비율은 16.6%로서 이는 이유

후 송아지가 사육될 비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추위에서 소화된 영양소를 흡수하는 융모의 발달은 급여하는 사

료의 종류 (농후사료) 및 섭취량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NRC, 2001), 송아지의 외형적인 크기는 이유 시기의 판단기준으

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농가가 송아지의 크기로 이유 시기

를 판단하지 않도록 이유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유시 농후사료 섭취량

송아지의 이유시점 농후사료 섭취량에 대한 응답율은 69.4%이

며, 0.5kg 섭취 비율은 16.1%, 1.0kg 섭취는 28.1%, 1.0kg 초과

는 44.6%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Fig. 9). 송아지의 이유 시기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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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lf-estimation on weaning age. 

Fig. 11. Percentages of farms surveyed by opinions 
of early weaning.

Fig. 12. Ranking of early weaning merit chosen by 
surveyed farms.

추위의 소화 및 흡수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어, 고형사료만을 섭취

하여도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기로 결정할 수 있는

데, Holstein 송아지의 경우 그 기준은 일일 0.7 kg 이상의 농후사

료를 3일 연속 섭취할 수 있는 시점을 근거로 한다 (NRC, 2001). 
이 시기는 얼마만큼 빨리 송아지가 농후사료에 적응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빠를 경우 생후 4~5주도 가능하다 (NRC, 
2001). 품종이 다른 한우 송아지의 경우 반추위 발달 시기 및 이

를 위한 고형사료 섭취량에 대한 조사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Holstein 송아지의 이유시점 농후사료 섭취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우 송아지의 경우 약 2개월령에도 이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다. 최근 Kwon 등 (2007)의 연구에 의하면 생후 31~60일령 포유

기간 동안 한우 송아지의 평균 일일 건물 섭취량은 567g (농후사료

279g, 목건초 287g)으로 조사되었으며, 61~90일령 포유 기간 동

안에는 건물 섭취량이 약 3배 정도 증가한 1,555g의 건물섭취량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약 2개월령의 한우 송아지 건물 섭

취 능력은 이유가 가능할 정도로 반추위가 발달될 수 있음을 간접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이유 시기에 대한 자가진단 및 조기이유에 대한 의견

Fig. 10은 이유 시기에 대한 자가진단에 대한 의견으로 전체농

가의 59.9%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고, 18.6%의 농가는 “빠르

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13.3%는 오히려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답변으로 “잘 모름”을 답한 농가는

6.0%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농가의 조기이유에 대한 의견으로는 “좋음”을 답변한 농가

는 53.8%를 나타내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와 반대로 부정적인 답변 (나쁨)을 한 농가는 14.7%로 나타났다

(Fig. 11). 또한, “잘 모름”, “상관없음” 및 “기타”의 의견을 답변

한 농가도 31.5%로 조사되어 많은 농가가 조기이유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조기이유의 장점에 대한 조사 결과 (Fig. 12), 암소의 번식성적향

상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응답하였고, 그 다음 순위로 송아지 체중
증가와 송아지의 건강을 2위와 3위로 응답하였다. 출하체중 증가

및 고급육 출현율 증가는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다. 지식이유

월령보다 실제 이유월령이 전반적으로 늦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조기이유의 장점으로 암소의 번식성적향상을 가장 많이 선

택한 것은 농가가 조기이유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한우 송아지의 이유는 3개월령에 실시하

는 농가가 39.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4개월령 이상에

서 이유를 실시하는 농가도 상당수 조사되어 (35.9%), 한우 송아지

의 이유월령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아지

이유 시기 단축의 장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한우 송아지의 평균

이유월령에 대한 최근 조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한우 송아지

의 조기이유시기를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설문 조사 결

과, 지식 이유월령 또는 실제 이유월령 모두 3개월령이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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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우 송아지의 경

우 3개월령 보다 이른 시기를 조기이유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한우 송아지의 조기 이유시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의 농가들은 조기이유(2개월

령 이하)를 실시하고 있음이 조사되어 조기이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농가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한우 송아지의 합

리적인 이유월령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한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어린송아지 사양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나라 한우 송아지의 이유 시기 실태를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전

국의 한우 가임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도별 농가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가를 임의로 선출하여 방문

조사하였다. 총 조사된 농가수는 862 농가로, 경기 및 제주를 제외

하고는 전 지역(7개 도)에서 비교적 비슷한 농가수가 조사되었다. 
총 사육두수 규모별 분포는 200두 이상 사육농가가 10.7%로 가장

낮았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50두 이하, 51～100두 및 101∼
200두 규모농가의 비율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유월령은 3개월령 농가가 39.2%로서 가장 높았고, 4개월령

및 5개월령 이상의 농가도 각각 16.1%와 16.6%를 차지하였다. 반

면에 한우 송아지의 이유 시기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12.0%의 농가들은 조기이유(2개월령 이하)를 실시하고 있음이

조사되어 조기이유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조사 농가의 조기

이유 장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암소의 번식성적향상을 가장 큰 장점

으로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우 송아지의 이유는 3개월령

에 실시하는 농가가 많았지만, 4개월령 이상에서 이유를 실시하는

농가도 상당수 조사되어(35.9%), 한우 송아지의 이유월령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가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한우 송아지의 합리적인 이유월령이 제시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한우 송아지, 이유월령, 조기이유,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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